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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흥동학농민혁명군을추모하며
다큐멘터리사진작가

동학농민혁명의주요격전지중의하나인장흥석대들전투.

이곳은순절한동학농민군을안장한곳이다.

1894년가을, 3만여명의농민들이관아를점령하는등

초기에는사기가올랐으나근대무기로무장한관군과일본군앞에

낫과죽창을들고뛰어든농민군은그야말로추풍낙엽이었다.

막추수가끝난들녘을피로물들여가며쓰러져간이들이수천이다.

1989년공설운동장을만들면서무더기로발견된1,699기의유골을

뜻있는자들이힘을모아이곳제암산에이장했는데

대부분이이름없는농민군이다.

비록뜻을이루지는못했지만,

부패한관리들을처단해백성을구하는것으로시작해

조선을겁박하는외세일본군을몰아내자는구국운동이었음에도

어리석은고관대작들은이들을죽음으로내몰았다.

작금에 와서도 백여시가 춤추고 시정잡배가 칼자루 쥐고 날뛰다 보

니

말도안되는말들이말이되고있는가하며,

우리를 돈나오는기계로보면서침흘리는외세들.

동학농민군의혁명정신을이어받아구국의길로나서야할때

날은저물고길은아득하다.

석대들의영혼들이여!

그대들의몫은아닐지언정,

불을밝혀인도하시라.

이취재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


